
 

 
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2.12.29 

웨이브일렉트로닉스, LIG넥스원과 320억 원 규모 부품 공급 계약 체결 

▶ 신규 유도무기체계 양산용 부품으로 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 170억 규모 공급 

▶ 자회사 아데나 또한 전원공급장치 150억 규모 공급 동시 계약 

 

<2022-12-29> 웨이브일렉트로닉스(이하 웨이브일렉트로, 095270, 대표 박천석)가 LIG넥스원과 

해외 신규 유도무기체계의 양산 사업용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 

 

웨이브일렉트로의 계약 규모는 170억원이며 자회사 아데나 또한 15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동

시에 맺음에 따라 총 계약 규모는 320억원으로 이는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478억 원의 67%에 

해당한다 

 

웨이브일렉트로는 LIG넥스원에 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 공급한다. 탐색기와 유도조종장치는 유도

로켓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부품이다. 자회사 아데나는 전원공급장치를 

공급한다. 

 

이번 공급계약은 LIG넥스원의 유도미사일 ‘현궁’과 ‘비궁’에도 적용된 웨이브일렉트로의 부품이 신

규 유도무기체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향후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.  

 

웨이브일렉트로 관계자는 “이번 공급계약은 유도조종장치와 탐색기 성능 고도화에 따른 성과”라

며 “LIG넥스원과 탑재 제품군 확대를 비롯해 영상추적 알고리즘, 위성통신 분야 등 신규 사업도 

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.”고 전했다.  

 


